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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아편전쟁의 발발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 세기 중엽, 중화전통의 고전적인 문명이 공전의 
도전을 받았다. 그때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내부에서의 조정이었다. 가령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로 동양문명으로부터의 영향이었고, 서양문명의 영향은 
대부분 간접적이고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중국문명은 서양문명과 충돌하고, 그 가운데 
전통과 제도의 창조가 이 시대의 2 대 주제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중화전통문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문명체계, 특히 서양의 문명체계로부터 많은 것을 수용하고 또 흡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명의 일부분이 면면히 계승되어 중화문명은 계속해서 민족적 색채를 잃지 않았다. 
19 세기 후기의 중국 양무운동이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핵심이었다.  
 우선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편전쟁의 참패로 인해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근대기계공업이 나타났고, 군사병기문화의 발흥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근대적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주민의 소비구조와 습관이 변하고 사회생활, 특히 
도시생활이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근대 시정(市政 ) 건설이 시작되었고 전업 소방대나 수도회사, 
지하수도, 가로등, 전화(당시 ‘徳律風 delufeng’이라고 영어로 음역되었다.)가 출현했다. 다음으로 문화 
면에서 보면, 서양 학문이 충격을 주어 중체서용(中体西用)의 양무관(観)이 나타났고, 박학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이 한순간에 역전했다. 근대 문교사업이 시작되었고, 문화를 전파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났으며 학문의 계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문화 면에서는 전통적인 인습이 많았기 때문에 
직면해야 했던 도전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면에서 보면, 입헌정치 도입의 
비동시성, 근대적 재정과 사법, 관료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공화제가 전통적인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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